
보 도 자 료 www.cfe.org

도  일 시 시 배 포  날 짜 2023년 1월 20일

담 당 자 · 자유기업원 김예원 연구원  · 02) 3774-5009  · ywk@cfe.org

, 제1회 시장경제 스피치대회 성료

1월 18일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제1회 시장경제 스피치대회를 개최하였다. (사진제공 자유
기업원)

싱크탱크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지난 18일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제1회 시장경
제 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스피치대회는 경제 발전을 위한 자유주의·시장경제 관점의 아이디어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예선을 통과한 결선참가자 36팀의 스피치 발표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국민연금 개혁방안’, ‘노란봉투법의 현실’, ‘소상공인을 더 힘들게 하는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조건’ 등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방
법을 발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대상 2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6명 등 총 12명의 수상자가 나왔다. 최연수(숙



경제학부), 구한민(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학생이 대상을 받았으며, 이들에게는 각각 
상장과 상금이 전달되었다. 

대회를 개최한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은 “대학생부터 공무원, 공공기관, 기업 재직자까지 소속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다”며 “많은 국민들이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갈증을 느
끼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시민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전체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대상]
  - 최연수(국민연금,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 구한민(노사관계 현실을 외면한 노조법 개악안 '노란봉투법', 차라리 그대로 두어라!)

[최우수상]
  - 박정환(시장도 함께 쉬게 하고 있는 '대형마트 격주 휴일 의무화 제도’?)
  - 심지은(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정부 규제혁신 성공 조건 제언)
  - 김은지(혁신 생태계의 갈라파고스 탈출, 결국은 규제개혁이 답이다)
  - 김용희(경제성장의 해법은 소득 견인이 아닌 실업 최소화)

 [우수상]
  - 이득영(비상식의 상식화)
  - 문필섭(재산권 보호는 자유시장경제의 전제 조건이다)
  - 전현수(교육과 경제를 살리는 교사 성과제)
  - 이현욱(본질을 잃어가는 노조와 그들의 불편한 파업)
  - 김승건(나도 "백세권"에서 살고 싶다)
  - 이세희(노조의 불편한 파업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


